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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살균제, 계면활성제와 상승효과
화학연구원, AT-12 물질 상용화 성공 … 흰가루병 방제능력 뛰어나

농작물에 나타나는 곰팡이병의 일종인 흰가루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천연살균제가 개

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 김진철(35) 박사팀은 12월4일 전국 각지의 들이나 습지 인근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인 

소리쟁이 뿌리조직의 추출물(AT-12)을 이용해 흰가루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천연살균제 개발에 성

공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기술은 친환경농업 벤처기업인 BIG에 의해 <비타박스(Vitabacs)>라는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작물에 대한 약효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2004년 3월부터 상용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철 박사와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 곰팡이병의 약 25%가 흰가루병원균에 의해 발병하고 있으며 

통상 합성살균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과 저항성균 발생, 잔류독성 등의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국내에 자생하는 700여종의 식물추출물을 활용해 주요 식물병에 대한 방제활성을 조사하고 흰가루

병에 가장 효과가 있는 AT-12를 찾아내 보리와 오이 등의 흰가루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지속성 효과 등을 

확인했다.

특히, AT-12를 계면활성제와 함께 사용하면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비료의 일종인 염과 함께 활용해도 효과

가 증진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흰가루병 방제용 천연살균제는 

합성살균제보다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돼 있었

으나 김진철 박사팀이 개발한 천연살균제는 예방과 치

료 효과가 일부 합성살균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이다.

여러 성분들이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에 단일 성분으

로 구성된 기존 합성살균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병원균

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또 사람과 가축에 거의 독성이 없고 환경에서도 잘 

분해돼 환경친화형 살균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150억원 규모의 흰가루병 살균제 

시장을 대부분 합성살균제가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경친화형 살균제가 대체하면서 환경보호는 물론 고부가가치 유기농산물의 증산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한국-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앞두고 농업계가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

어 천연살균제는 유기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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